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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전 그들의 선택
Resistance and Conformity under Japanese Rule – Their Choice a Century Ago

항일과 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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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가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 

- 1907년 매켄지가 만난 양평 의병장의 말

1906년부터 1907년까지 2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의병전쟁 지역

을 답사한 매켄지Frederick Arthur Mackenzie, 1869~1931는 1907년 11월 

7일과 8일 삼산리 전투가 벌어진 직후의 양평을 방문해 그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만난 의병에는 군인과 유생, 농민, 어린 

소녀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은 “비겁하지도 않고 자기 운

명에 대해 무심하지도 않다”고 기록하고,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무엇

인지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1910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

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국권 강탈은 조약 형식을 띠었으므로 이에 

협조하는 친일파親日派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본 제국주의

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고, 3․1만세운

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국내외의 항일운동과 무장 독립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식민지라는 암울한 터널을 지

났지만, 독립운동이 있었기에 초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제강점기는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지울 수 없

는 상처입니다. 1백 년 전 깊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과연 지금의 대한민

국을 예측했을까요? 1백 년 전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

까요? 개인의 선택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두려운 마음

으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전시는 제1부 ‘대한제국의 비극, 그들의 

선택’, 제2부 ‘항쟁과 학살, 그날 그곳을 기리다’, 제3부 ‘친일親日과 일

제잔재日帝殘在’, 제4부 ‘유물로 만나는 경기도의 독립운동가’ 등 4부

로 구성하였습니다. 

백년 전 그들의 선택

경기도박물관 특별전

항일과 친일, 백년 전 그들의 선택 
2022.04.27.-09.12.
경기도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주최 · 주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전시후원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문화재연구원, 지역문화교육본부

유물ㆍ자료ㆍ이미지ㆍ영상 협조(가나다순)

가평군,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일보, 국가보훈처,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사기념관, 기전역사문화서포터즈, 김구재단, 
김포독립운동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딜라이브서울 
경기케이블TV, 문화재청, 몽양기념관, 수원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안산문화원, 안성3.1운동기념관, 양평군, 지평의병지평전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여주박물관, 용인문화원, 유기철, 이민섭,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이회영기념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조소앙기념관, 청양군, 최용신기념관, Remember1910, SK브로드밴드

전시연계 특강
1 차 | 5월 25일(수), 14:00, 대강당, 강사 이준식(전 독립기념관장)

2차 | 8월 17일(수), 14:00, 대강당, 강사 이지원(대림대학교 교수)

※ 세부내용은 누리집 참조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관람 종료 40분 전 입장 마감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휴관
관람 무료

경기도박물관
170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T. +82(0)31 288 5300
F. +82(0)31 288 5339 
E. +82(0)31 288 5339 
H. musenet.ggcf.kr

facebook.com/gpmusenet
instagram.com/gyeonggiprovincemuseum

경기도의
주요 항일독립운동가

경기도의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

조병세(1827~1905)
최익현(1834~1907)
이석영(1855~1934)
류  근(1861~1921)
이한응(1874~1905)
조성환(1875~1948)
박찬익(1884~1949)
여운형(1886~1947)
조소앙(1887~1958)
안재홍(1891~1965)
신익희(1894~1956)
엄항섭(1898~1962)

이완용(1858~1926)
송병준(1858~1925)
박제순(1858~1916)
이재곤(1859~1943)
박영효(1861~1939)
박필병(1884~1949)
민원식(1886~1921)
홍사익(1887~1946)
조희창(1890~    ?   )

홍영후(필명 난파 1898~1941)

친일파 親日派

을사늑약(1905) 전후부터 해방(1945)까지 일제의 국권침탈, 식민통
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한민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에게 신체
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로서 활동 흔적이 뚜렷
한 사람.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잔재 日帝殘滓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기간에 일본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생산
되거나 정착하였음에도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유무형의 부정적 유산. 
‘친일잔재’는 친일 논리의 영향을 받은 유무형의 유산을 말함.

·   교감 校監 : 1905년 을사늑약 직후 한국인 교장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인을 파
견하면서 비롯된 명칭. 부교장이라는 말이 적합

·   반장 班長 : 일제강점기 담임교사가 학급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급장級長 
또는 반장으로 지명하여 담임교사의 대리자로 활동하게 한 데에서 비롯. 회장 
또는 학급대표라는 말이 적합

·   훈화 訓話 : 일제강점기 상관이 부하에게 훈시한다는 군대 용어에서 비롯됨. 
덕담 또는 도움 말씀이 적합

·   파이팅 : 권투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말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들
이 출진 구호로 쓴 데에서 비롯. 잘하자, 힘내자, 아자 등이 적합

·   간담회 懇談會 :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한 낱말. 정담회情談會가 적합
·   결석계 缺席屆, 휴학계 休學屆 : 일본식 한자표현으로 공문서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 결석신고(서), 휴학신청(서) 등이 적합
·   차렷/경례 : 일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뜻을 담은 군대식 거수경례에서 비롯. 

바른 자세/인사, 인사/안녕하세요 등이 적합
·   수학여행 : 수학여행/수련회/소풍은 조선인 학생들을 일본으로 보내 일본문

화를 본받고 익히게 하려는 목적으로 1907년부터 이루어진 활동이었음. 문
화탐방, 문화체험활동 등이 적합

※   이러한 교육계 용어의 일제잔재 이외에도 행정구역 명칭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일제잔재가 
있다.

우리 곁의 일제잔재



대한제국의 비극, 
그들의 선택

항쟁과 학살, 
그날 그곳을 기리다

친일親日과
일제잔재日帝殘滓

유물로 만나는
경기도의 독립운동가

임오군란 다색판화
35×71cm, 소장 13630

안성 마츠자키 대위 전투 그림
於安城渡松崎大尉勇戰之圖, 
청일전쟁 다색판화 부분, 
35.0×900.0cm, 식민지역사 
박물관(다카하시 가즈히코 기증)  

1907년 매켄지가 양평에서 찍은 의병 사진 
양평군

김태, 제암리 뒷동산 만세소리
유화, 200×255cm, 1983,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1, 2. 제암리 방화현장, 3. 수촌리 일제만행현장 사진, 4. 제암리 학살사건 이후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 1919, 독립기념관 

3ㆍ1 독립선언서
24×49cm, 1919, 독립기념관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37.5×52cm, 1919, 독립기념관

2ㆍ8독립선언서
27×33cm(6장), 1919, 독립기념관

팔굉일우八紘一宇비 탁본
84×194cm, 식민지역사박물관 

팔굉일우비와 송병준 · 송종헌 부자의 공덕비
용인문화원

신익희, 신건식의 죽음을 애도한 시 
208.5×63.8cm, 1955, 박천민 기증

조병세 순국에 재일본국 
유학생회가 보낸 배곡拜哭 
1905, 202.0×38.0cm, 
조범식 기증

서소문 전투 묘사(Le Petit Journal, 
1907.8.4.), 44×30cm, 소장 13671

고종 사진
20세기, 34.5×42.0cm, 소장 8272

충정공 영정影幀
1906, 55.0×40.5cm,  
고려대학교박물관

이석영 6형제의 서간도 망명 논의
이회영기념관

조소앙 행서行書
162×42.5cm, 소장 5272

한국을 방문한 일본 황태자 기념사진
32.3×39cm, 1907, 식민지역사박물관

병합기념조선사진첩
25.2×37cm, 1911, 식민지역사박물관 

『조선귀족열전』에 실린 이완용
19.5×26.5cm, 1910, 식민지역사박물관   

대한민국 제34회 의정원 회의
14.6×19.5cm, 1942, 박천민 기증

이한응 열사 철명판鐵名板 
43.5×35.2cm, 1905, 이민섭

일한병합기념엽서
9.1×14.1cm, 1910, 식민지역사박물관 

황태자도한기념엽서
9.1×14.1cm, 1910, 식민지역사박물관 

한국병합기념화보
53×78cm, 1910, 
식민지역사박물관 

청사 조성환이 쓴 가방
17×27×8.5cm, 여주박물관 

여운형 일제감시대상카드
10×15cm, 국사편찬위원회

류근 선생 건국공로 훈장증
38.2×51cm, 1962, 유기철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1919, 박천민 기증

안재홍 일제감시대상카드
10×15cm,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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